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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쏙∼ 들어오는 업종별 안전보건 가이드,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어렵지 않아요

 - 보다 쉽게 현장 중심 핵심 내용으로 간소화
 - 업종별 협·단체와 23개 업종별로 제작, 현장 설명회도 개최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들이 보다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간소화된 
안전보건관리 가이드가 제작되었다. 이를 활용해 소규모 사업장에서 업종별 
특성에 맞게 중대재해 예방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
(’24.1월)에 따른 현장 불안감과 혼란을 줄이고 다양한 업종의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 확보를 돕기 위해 23개 ｢업종별 맞춤형 안전보건 가이드｣를 제공한다.
  그간 ’21년부터 20종의 업종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 안전보건
관리 자율점검표 등 여러 자료를 제작·배포했으나, “업종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가 두껍고, 읽어봐도 뭘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다”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었다.
  이번 가이드는 업종별로 다수 발생하는 사고사례를 그림으로 소개하여 
업종별 유해·위험요인과 이에 대한 예방 준수사항을 쉽게 설명했고, 안전·
보건 확보 핵심의무사항을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만들었다. 이에 사업장에서 
안전보건 예방조치를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정부 주도가 아니라 사단법인 한국외식업중앙회, 사단법인 대한숙박업
중앙회 등 25여 개의 개별 업종별 대표 협회·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대표
적인 위험사례와 유해·위험요인 등을 발굴·반영함으로써 보다 현장에 적합
하고 실효성 있는 가이드가 될 수 있도록 했다.
  4.22. 숙박업, 음식점업, 경비·청소업, 벌목업의 4개 업종 배포를 시작으로 
앞으로 23개 업종 가이드가 순차적으로 제작되며, 가이드 제작에 참여한 
업종별 협·단체와 함께 소규모 사업장 홍보와 설명회도 6월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이번 가이드가 소규모 사업장에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이행이 어렵지 않다고 인식하고, 실질적인 안전보건 예방
조치를 실천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하고,
  “산재 사고는 언제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는 만큼, 꼭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하고 사업장 현황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어 중대재해를 
예방하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붙임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업종별 맞춤형 안전보건 가이드
(숙박업, 음식점업, 경비·청소업, 벌목업 등 4개 업종, 8쪽)

담당 부서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책임자 과  장 박지혜 (044-202-8920)

산재예방지원과 담당자 사무관 김양운 (044-202-8930)

담당 부서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책임자 과  장 김태연 (044-202-8950)

중대산업재해감독과 담당자 사무관 정치환 (044-202-8952)

http://www.korea.kr


붙임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업종별 맞춤형 안전보건 가이드

□ 숙박업





□ 음식점업





□ 경비·청소업





□ 벌목업




